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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년제 학교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 스 계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5  척도에서 간 수인 3 을 상회하는 

수 으로 분석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

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의 계를 알아본 결과,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는 유의미하게 부 인 상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침에 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 자체가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역시 취업스트 스를 낮추어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와 련하여 기존의 연구가 단일차원의 직  향력만 

다루었던 과는 차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career maturity in 

university students affects the job seeking stres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whether career maturity has a

mediating effect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job seeking stress.

University students have approximately three points in career maturity - the mid-point of a five-point scal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proved as a variable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In addition, self-resilience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maturity, and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revealed a low correl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ffecting job seeking stress,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tself has

an effect on the job seeking stress but job seeking stress can improve the career maturity. 

This study, which is related to career maturit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dealing with only a single dimension

for the direc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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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진로는 학생이 당면한 가장 요한 과제  하나이

다. 한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에 

한 충분한 생각과 고민의 과정 없이 성 에 맞추어 학

과 학과를 선택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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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진로와 직업 문제에 해 실질 인 고민을 시작하

게 된다. 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이러한 진로결정

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1].

2012년 8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7.6%로 체 실업률(3.0%)의 두배가 넘으며 청년층 고용 

율은 39.9%로 체 고용률 6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2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OECD평균치

인 47.2%의 반수 을 나타내고 있는데[2], 우리나라 청

년들의 취약 은 일자리를 얻기 해 비하는 기간이 

길고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곧바로 일자리 찾기

를 미루거나 포기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

는 이다[3].

실제 청년기의 실업경험은 평생 일자리의 질은 떨어

뜨리는 낙인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이에 따

른 개인 , 국가  생산성의 손실이 연간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4].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성공 인 취업을 하여 많은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진로에 한 고민과 결정을 하

고 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학

교 4학년생 200여 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자

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체 응답자

의 84%가 진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나, 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5].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의 교육서비스에 한 부

분은 수업과 교수의 양 , 질  상승은 물론 취업에 한 

개별  지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 실이다. 

학생들의 학교 선정도 취업 후 취업이 안정 으로 될 

수 있는 학과 주가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학문은 물론 

올바른 인성교육까지 섭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정병[6]은 근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도

정신, 창의 , 주인정신’을 갖춘 인재로 요약하고 있으며 

국내기업들이 주목하는 신입사원의 역량은 실무능력  

경험이나 학벌 등 스펙보다는 인성  태도가 압도 인 

우 를 차지한다고 하 다.

하지만, 실 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지식이

나 스펙이 기본으로 충분한 상태의 지원자들 에서 인

성과 태도를 선발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조건에 만족시키기 해서는 학시 동안 외국

어, 사경험, 자격증, 다양한 실제 경험등을 취득해 놓아

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서비스를 제공시 

학생들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는지 알 수 있는 자아효능감과 하나의 직군에 한 비

보다는 탄력 인 처가 가능한 자아탄력성 한 올바른 

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에서 받고 있는 교육서비스에 

한 자기 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과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계를 규명함으로써 올바

른 사회조직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요인들을 정리

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효능감

동기부여효과를 설명하는데 요한 변수로 많은 심

을 받고 있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77)

의 사회인지이론에서 발 한 것으로 ‘어떤 구체 인 과

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동기나 인지 인 자원, 그리고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자신의 능력에 한 개인의 신

념’이다[7]. 

김사임(2003)[8].은 직장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andura(1993)[9]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리경험, 연어  설득, 정서  흥분의 요인으로 형성되

는데 이러한 4가지 요인은 독자 으로 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다

고 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선

택하는 것을 돕고 행동을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

을 하고 지속 시킬 것인가를 단하는 사고형태와 정서

반응에 요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자기효능감은 두가지 기 를 통해 행동에 향을 미

치는데 그것은 결과기 (outcome expectancy)와 효능기

(self-efficacy expectancy)이다. 결과기 는 어떠한 행

동이 어떠한 결과를 래할 것인지에 한 개인의 상 

는 단을 의미이고 효능기 는 성공  결과를 래할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한 개인의 기 나 신념을 말한다[10]. 이 듯 자기효능

감은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있

어서 도 이고 진취 인 인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

한 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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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아 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자신이 재 처해있는 

환경에 잘 응하여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11], 스트 스에 유연하게 처하는 성격유형이며[12], 

스트 스 상황에서 경직되거나 좌 하지 않고 융통성 있

게 반응하여 본래의 자아통제 수 으로 되돌아가는 역동

인 능력이다[13]. 자아탄력성은 단순히 스트 스를 견

뎌내는 항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resilience)이나 일

반 인 상황에서 충동을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수 을 나

타내는 자아통제(eg control)등의 련개념들과는 구분

되는 개념으로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강화하

거나 완화시키는 메타 인 능력을 의미하며, 자아의 동

기조 능력과 인지  능력 등을 포 하는 개념이다[14]. 

탄력성은 스트 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쉽게 설

명할 수 있는데 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신의 수행기능이 

회복되고, 자아통제력을 히 조 하여 유연성 있고, 

다양한 상황 단력을 지녀야한다는 에서 학생들에

게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기본 인성과도 연 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다른 

단어를 표 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자신감, 인

계 효율감, 정  태도, 목표지향성, 정서조 , 인기술, 

극성, 미래 지향성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인 자아탄력

성과, 재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이 스트 스를 지각하

고 스트 스에 허하는 데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

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이하나, 정 주, 이기학, 이학

주[15]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인 스트 스 조 에도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의 구성요인을 다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16] 첫째, 진로선택의 태도로 진로문

제에 한 심도 진로에 련된 자료이용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둘째,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한 정보수집 

 계획성으로, 직업에 한 정보수집의 면 함  진로

계획의 치 성과 진로계획의 참여도. 셋째,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 성으로 선택려는 직업의 분야  수

의 일 성을 의미하며, 넷째, 자기 특성의 구체  이해로, 

흥미의 성숙과 유형화, 진로문제에서의 독자성, 진로계획

에 한 책임감 수용  일로부터의 보상에 한 심을 

의미한다. 다섯째, 진로문제에 있어서의 지혜로, 능력과 

흥미의 일치도를 말한다.

2.4 취업 스트레스

Lazarus(1984)[17]는 스트 스를 개인 자신의 ‘안녕’ 

즉, 일반 인 에서 보아 개인이 투입된 상황과 정신

으로나 신체 으로 부 한 결합상태임을 지각하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상태로 정의하 다. 

정의석과 노안 (2001)[18]은 취업스트 스를 구성하

는 요소로 미취업에 한 불안, 취업에 한 자신감 상실, 

일상생활에서 부정  정서의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황성원(1998)[19]은 “ 학생의 취업스트 스에 한 연

구”에서 취업스트 스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학업의 스트

스 요인, 성격의 스트 스 요인, 학교환경의 스트 스 

요인, 그리고 가족환경의 스트 스 요인, 취업불안 스트

스 등 다섯 가지가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강조하 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 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가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데 있다. 주요 변인 간의 계에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토 로 변인 간 인과  계에 한 가설  연구 모형을 

설정하 다(Fig. 1 참고). 연구모형에 따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 스

에 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친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가설 

Bandura(1997)[7]는 개인의 진로와 련된 결정을 내

리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



교육서비스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과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7043

고 하 으며, 진로 결정 과정에서의 인지  능력뿐만 아

니라 진로와 련된 동기 수 에도 커다란 향을 주는 

표  변수라고 제시하 다[15].

자아탄력성은 험하고 역경을 겪는 상황에서도 성공

으로 응하는 능력을 의미하고[20], 진로성숙은 자신

과 환경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

고 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확신, 응  수행 정

도를 뜻한다. 그리고 진로태도성숙은 다양한 개인의 심

리·사회  변인과 한 계를 갖는다[1].

공  진로결정 련 연구[22]에 의하면, 공 련 

직업에 한 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공과 련 없

는 역에서 단순히 직업 활동만을 한 학생들보다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 이는 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높고, 취업스트 스는 낮다는 것

을 시사하며 진로 결정  취업에 한 고민은 학생들

에게는 잠재  스트 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을 시사

한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앞둔 학교 학생들의 취

업스트 스와 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

를 악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상 계가 있으

며, 비 사회인의 취업스트 스에 한 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의 상  향력은 어떠한지를 분

석하고자 하 다.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응[24]의 연구에서는 연령 

 환경에 상 없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에 정 인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탄력성은 강한 스트

스 상황에서 이를 융통성 있고 효율 으로 응하며, 

충동통제를 잘 조 함으로써 스트 스에 성공 으로 

응하도록 하는 주요변인의 역할을 하리라 측되며, 이

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

람들은 스트 스나 외부환경에 응을 잘 하고 정 이

고 하게 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3.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 스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 스에 정(+)

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자아탄력성은 취업스트 스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

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과업들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신념이나 유능감을 말한다[25]. 

Taylor 와 Betz(1983)[25]가 개발하여 단축형으로 수정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26]

가 학생을 상으로 타당화 시킨 것으로 4개의 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3.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자아를 통제하고 회복

하는 노력을 통해 스트 스 상황이나  환경을 극

복하고 효율 으로 응하도록 하는 일반화된 조 능력

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27]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를 검

토하여 학생에 맞는 문항으로 변형을 하 다. 이 검사

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집단을 상

으로 하여 반복 조사 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

도이며, 응답한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3.3.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이란 발달개념이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한 비의 정도란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Super(1951)[28]의 진로발달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 

과업에 한 비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는 

Crites(1973)[29]이 연구 결과에 기 하여 개발된 진로성

숙도 검사(CMI)의 척도를 기반으로 장석민 등(1991)[30] 

개발한 진로성숙도검사(한국형)을 바탕으로 이기학과 한

종철(1997)[31]에서 개발된 진로태도성숙 측정도구를 사

용하 다. 진로태도성숙도는 5개의 하  역으로 이루

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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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 스는 취업을 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고 미결정 상황에서 오는 신체  정신  

스트 스를 의미한다. 취업스트 스는 측정을 해 코넬

학의 ‘스트 스 측정법’(Conell Medical Index: CM)을 

토 로 개발된 황성원(1998)[18]의 ‘취업스트 스 설문지’

를 참고하여 하게 수정 보완한 김명옥(2011)[32]의 

척도를 사용하 으며, 성격, 가족환경, 학업, 학교환경, 취

업불안의 5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3.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4년제 학교를 재학 인 

학생 400명을 상으로 2014년 4월 11일부터 6월 08일

까지 설문조사 하 으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정보를 

락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39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

력성,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 스의 구조  향 계를 

살펴보기 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0.0, AMOS 16.0 로그램을 

사용하 다.

각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구하 고, 각 변수에 한 계를 알아

보기 하여 Pearson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 검증을 하 경로분석을 실시하 으며 진로

성숙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

스의 계에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하여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 다.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표본 상자들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보면 성

별은 남성이 138명(34.8%), 여성이 258명(65.2%)로 여자

의 비 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세 189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22세 57명(14.4%), 21세 42명(10.6%), 23

세 41명(10.4%), 24세 31명(7.8%), 25세 28명(7.1%), 26세 

7명(1.8%), 27세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에 한 학년으로는 3학년이 체 158명(39.9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1학년 144명(36.4%), 4학년 68명(17.2%), 2

학년 26명(6.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학과로는 이

공계가 체 응답자  252명(63.6%)으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4.2 기술통계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통계량 분석을 살

펴보면, 정규분포의 가정을 해서는 왜도와 첨도를 확

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 .3 이하를 나타내야 한다.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왜도(.252), 첨도(-.675)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왜도(-.187), 첨도(.282)로 나타났다. 진로

성숙도의 왜도(.290), 첨도(-.096)로 나타났고, 취업스트

스의 왜도(.277), 첨도(-.587)로 나타나 주요요인은 모

두 정규분포를 가정하 다.

Variables
Freque

ncy
Minimum

Maximu

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

sis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396 2.23 4.80 3.467 .556 .252 -.675

Ego 

Resilience
396 2.14 5.00 3.573 .423 -.187 .282

Career

Maturity
396 1.85 5.00 3.613 .541 .290 -.096

Job

Stress
396 1.00 4.69 2.343 .787 .277 -.587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4.3 확인적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에 한 합도 지수는 

x2=436.700(p=.000, df=66), GFI=.877, AGFI=.777, 

CFI=.905, NFI=.891, IFI=.906, TLI=.849, RMR=.052, 

RMSEA=.119로 나타났으며, 모형 합도는 합하다고 

단되었다.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좋은 요인

부하량(λ > 0.50)을 보여  뿐만 아니라 모든 t 값이 모

두 (t값 = 비표 화계수/표 오차) 이 1.965 이상으로 유

의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2] Fi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χ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

EA

436.700

(p=0.000)
66 .877 .777 .905 .891 .906 .849 .05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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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factors

Path

Standar

dization 

Coeffici

ent

standa

rd 

error

t-value P

Conc

ept 

Relia

bility

AVE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

Select 

the 

target

.852 Fix - -

.898 .695

---

>

Job 

Informat

ion

.852 .052 21.149 .000

---

>

Troubles

hooting
.511 .075 10.564 .000

---

>

Future 

Plans
.707 .079 15.967 .000

Ego 
Resilience

---

>

Controlla

bility
.558 Fix - -

.922 .805
---

>

Positive

ness
.677 .103 2.413 .000

---

>

Sociali

ty
.923 .100 3.794 .000

Career
Maturity

---

>

Determi

nacy
.551 Fix - -

.901 .650

---

>
Finality .783 .116 11.053 .000

---

>

Confiden

cy
.573 .091 9.097 .000

---

>

Preparati

on
.772 .096 10.971 .000

---

>

Independ

ence
.786 .098 11.079 .000

Job
Stress

---

>

Personal

ty
.869 Fix - -

.899 .642

---

>

Family 

Environ

ment

.694 .049 15.631 .000

---

>
Learing .743 .046 17.231 .000

---

>

School

Environ

ment

.694 .047 15.607 .000

---

>

Vocation

al choice 

anxiety

.882 .048 22.242 .000

***: p<.001

4.4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이며 

총 4개의 변수들로 구성하 다. 

이에 따라 변수들 간의 측 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변수들 

간의 련성을 살펴보기 하여 사용한 상 계 분석 

결과 나타난 상 계수의 수치가 0.2-0.4이면 낮은 상

계, 0.4이상이면 높은 상 계라고 할 수 있다.  별타

당성(discriminant validity)은 한 구성개념이 실제로 다

른 구성개념과 얼마나 다른가에 한 것이다.

상 계 분석의 결과, 집단별 측정변수들 간의 계

를 다음 Table 4와 같이 제시하 다.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nfiguration 

variables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Ego 

Resilience

Job

Stress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1 　 　 　

Ego 

Resilience
.349** 1 　 　

Career

Maturity
.782

**
.349

**
1 　

Job Stress -.157** -.173** -.220** 1

Average 3.47 3.57 3.61 2.34
Standard 

deviation .556 .423 .541 .787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both 

sid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both

Table 4의 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구

성개념 간 상 계의 크기는 .157 ∼ .782으로 나타났다. 

총 4개의 구성개념 에서 상 계의 크기가 가장 높은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 계수인 .782의 

제곱은 .611 이므로 구성개념에 한 AVE값이 .611보다 

모두 크기 때문에 별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체 구성개념을 상으로 구성개념 간 별타

당성을 검정하 다. 각 상 계수의 95% 구간추정치가 구

성개념간의 상 계수값 1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악하

다. 그 결과 어떠한 상 계수에 한 구간추정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 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5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진

로성숙도가 취업스트 스에 미치는 향과 이들과의 

계에서 진로성숙도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변수는 4개이며, 이

 외생변수 2개, 내생변수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생변

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며, 내생변수는 

진로성숙도, 취업스트 스 요인이다. 우선 주효과 가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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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

othe

sis

Path

Standa

rdized 

coeffici

ents

The 

standard 

error

t-value p

H1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Career
Maturity  .751 .032 22.626*** .000

H2 Ego 
Resilience

→ Career
Maturity

 .087 .042 1.636 .108

H3 Career
Maturity

→ Job Stress -.344 .113 -4.423*** .000

H4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Job Stress -.466 .110 -5.996*** .000

H5 Ego 
Resilience → Job Stress -.115 .096 -2.231** .026

***: p<.01 **: p<.05

검정되었는데, AMOS 16.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하

여 모형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결과 연구모형의 합도는 완벽한 연구모형 합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에 한 검정은 경로분석을 통하여 경

로계수의 확인으로 이루진다. 한 방향성(+, -)이 제시

된 경우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 검정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Table 5] Model validation path between research 

units(All path coefficients) 

가설 H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751(t-값

=22.626, p<.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2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칠 것

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087(t-값=1.636, p<.05)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H3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344(t-값=-4.423, 

p<.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466(t-값

=-5.996, p<.01)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H5 ‘자아탄력성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칠 것

이다.’ 라는 가설로 경로계수가 -.115(t-값=-2.231, p<.05)

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4.6 상관분석 및 판별 타당성 검증

진로성숙도 요인과 자아탄력성 요인이 진로성숙도 요

인을 매개하여 취업스트 스에 향을 주는지를 살펴보

았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평가하기 해서는 크게 회귀

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용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 다.

최종모형은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통해 

직 효과(direct effect)와 간 효과(indirect effect) 그리

고 총 효과(total effect)를 다음과 같이 Table 6에서 살펴

보았다.

[Table 6] Direct effect between research units and 

indirect effects, the total effect of verification 

results

Patg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s
p

The 

total 

effect

p S.M.C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Job 

Stress
 .466 .003 -.258 .005 .208 .003

.088

Ego 

Resilience
-->

Job 

Stress
.115 .044 -.110 .017 .005 .21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요인과 취업스트 스 요인의 

계에 진로성숙도 요인이 매개하여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는 직 효과(경로계수=.466, p<.01), 간 효과(경

로계수=-.258, p<.01), 총효과(경로계수=.208, p<.01)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 계에서 진로성

숙도는 통계 으로 유의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자아탄력성 요인과 취업스트 스 요인의 계에 진

로성숙도 요인이 매개하여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는 직 효과(경로계수=-.115, p<.05), 간 효과(경로계수

=-.110, p<.05), 총효과(경로계수=.005, p>.05)로 자아탄

력성과 취업스트 스 계에서 진로성숙도는 통계 으

로 유의한 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4.7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가를 분석하기 해 

Sobel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일반 으로 Sobel test의 Z값은 1.96보다 크거나 –

1.96보다 작으면 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단된다(Baron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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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계가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간의 계보다 클때 매개효과의 검증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개변인을 선택할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에 해 동일한 크기를 갖는 매개변인을 선택하거나 

독립변인보다 종속변인과의 계가 더 큰 매개변인을 선

택하는 것이 검증력을 높일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Sobel-test results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Path Sobel-Z p

Course 

Decision

Self

Efficacy
→

Career

Maturi

ty

→
Job 

Stress

-4.344*** .000

Ego 

Resilience
-2.284** .022

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성숙도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 스 사이에서 구성 

요소별로 차이는 있으나 체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의 계에

서 진로성숙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bel-Z Score = -4.344, p<.01).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두 변인의 간에서 매개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설은 수

용된다.

두 번째,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 스의 계에서 진로

성숙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obel-Z 

Score = -2.284, p<.05).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두 변인의 

간에서 매개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설은 수용된다.

5.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5  척도에서 간 수

인 3 을 상회하는 수 인 결정성(3.23), 목 성(3.55), 확

신성(3.62), 비성(3.84), 독립성(3.82)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활이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졸업 후 취업에 한 부담감이 높아지기 때문

에 진로성숙도에 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751(t-값=22.626, p<.01)]. 이러

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에 한 

확고한 신념이 높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선택과정에 

극 으로 여하며, 진로에 한 선호도, 비의 정도 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도의 계를 보

면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의 하 요인들인 통제성(3.45), 

정성(3.66), 사회성(3.61)은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

으나,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87(t-값=1.636, p>.05)]. 자아탄

력성의 3가지 하 요인 에서 진로성숙도와 상 계를 

보인 것은 사회성 차원이다. 사회성 차원이 진로성숙도

와 상 계를 가장 많이 보인 것은 이 세계 안에서 자신

이 효율 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는 감각인 자기효능

감(self-efficacy)과 인지 , 사회  문제 상황에서 융통

성 있게 인과 으로 사고하고 안을 시도하며 사회  

지지와 외  도움을 추구하는 능력인 문제해결능력

(problem solving)이 진로에 해 믿고 확신하며 해결해

야 할 진로발달 과제를 성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

석 할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의 계를 

알아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스트 스는 유

의미하게 부 인 상 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취업스트 스에 부(-)의 유의한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6(t-값=-5.996, p<.01)].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 취업스트 스를 낮게 보고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할 능력이 높고, 환경에 능동 으로 처하며 자신이 

가진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자신이 분

야에 맞는 상황 인 취업과 이러한 취업을 비하게 되

면서 자신이 목표치보다 더 높은 목표에 한 갈망과 기

에 한 취업스트 스는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Bandura(1997)[7]는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

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 등 일련

의 과정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개인 자신이 목표한 진로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

념과 자신감이며 진로행동을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다

는 자신의 능력에 한 지각인 것이다[32](김명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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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 스의 계를 알아본 결

과 자아탄력성과 취업 비스트 스 간 하 요인 별로 유

의미한 부  상 계를 보 으며, 자아탄력성과 취업스

트 스와의 련성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이의 하 역

인 인 계  감정통제가 취업스트 스와 음의 상

계를 보 다.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 스에 한 향 

계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115(t-값=-2.231, p<.05)]. Block & Kremen(1996)[13]

은 자아탄력 인 사람은 스트 스가 되는 상황  요구에 

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처하는 역동  능력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동성 때문에 부정 인 경험

으로부터 회복되는 힘이 크고 직면한 상황을 스트 스로 

지각하는 경우가 다고 하 으며, 자아탄력성이 취업스

트 스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에게 스트 스를 완화시

키며 학생활 응을 유연하게 하도록 돕는 요한 요인

이라고 하 다. 학생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은 어려운 

환경에서 부 응을 방지하고 스트 스 처 효율성을 증

가시킬 수 있으므로 학 졸업 후 사회생활 응  인

계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효율 인 인

계는 사회 장에서 바람직한 계형성을 유지하고 진

할 수 있는 필요 요소이며 학생이, 갖춰야 할 요한 

자질이다. 

다섯째,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 스의 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는 취업스트 스에 부(-)의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4(t-값=-4.423, p<.01)]. 

즉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 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

스 간에 유의미한 부  상 이 있는 강유리(2006)[3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개인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

의 성, 흥미, 가치 , 성격 등을 말하는 자아의 이해와, 

직업   직업윤리를 비롯하여 직업정보, 일과 직업의 

조건 등을 말하는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 로 하여 

진로계획과 자신에게 가장 합한 진로를 선택하는 단계

의 연속인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취업스트 스를 덜 받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 스에 향

을 미침에 있어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는 유의수  .01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매

개효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 자체가 취업스트 스

에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킴으로

써 역시 취업스트 스를 낮추어 을 알 수 있다. 즉, 목표

를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신념이 

높을수록 진로를 한 구체 인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취업에 한 스트 스를 낮추게 

되고, 이를 통해 취업을 한 성공 인 목표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와 같은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련된 요인

들을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라는 구조화된 개념  틀

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으로 분석하 다. 이는 진로성숙도

와 련하여 기존의 연구가 단일차원의 직  향력만 

다루었던 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

능감과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향력을 각 

변수들간의 경로 계로 연구하 다는 에서 이론  함

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처럼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이 요하다. 즉, 학생 스스로 

난해한 로젝트나 과제에 도 하는 경험과 스스로 역량

의 한계성을 극복해 가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자

신만의 체계 인 계획을 학생활을 해 작성하는 로

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  계획은 학 생활에 있

어 개인  목표들을 학년별로 상세하게 리스트를 작성하

고, 이를 실천에 옮겨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공을 토 로 문 자격증 취득, 정서  

계 향상을 한 심리검사 자격증, 다양한 여행 활동, 자원

사활동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진로성숙도에 정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양과목으로 학에

서 극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진로에 큰 도움을 제공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을 분석하 을 때,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과 진로성숙

도만을 분석하 을 때는 자아탄력성 하 요인 사회  차

원이 진로성숙도와 상 계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았

을 때 사회  차원은 자아탄력성에 향을 주고 진로성

숙도에 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하여 

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한 로그램을 연구하고 매

뉴얼을 개발하여 보 하고, 학교 장에서 교수와 교사들

에게 자아탄력성에 한 인식을 심어주어 학생들을 

해 자아탄력성 향상 로그램을 운 하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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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이 상자들은 서울시에 소재한 학 재학생

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체 학생들의 특성을 반 한

다고 보기 어렵다는 , 취업스트 스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 진로성숙도 외의 다

른 환경  변인들의 향력을 고려하지 못하 다는 한계

을 가지고 있기 떄문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 내  변

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사회  변인을 포함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탄력성과 진로미결정  진로성

숙의 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후속 연

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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